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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실린 흙더미 안에서 최소한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토돈 화석이 발견됐다. 마스토돈은 코끼

리과로 태고에 서식하다 멸종한 동물이다. 화석은 하마

터면 쓰레기로 버려졌을 뻔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베리소에 사는 왈테

르 플로드시엔은 흙을 사고파는 일을 한다. 그는 최근 

채석장 주변에서 나온 흙 1트럭을 샀다. 트럭이 흙을 쏟

아 내려놓자 플로드시엔은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확인

했다. 이상한 뼈를 발견한 건 이 과정에서이다.

흙에선 종종 소나 말의 뼈가 나오기도 한다. 여느 사

람 같았으면 이번에 발견된 화석도 무심코 쓰레기로 버

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플로드시엔은 전직 정육점 운영

자로 뼈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전문가’이다. 

플로드시엔은 현지 일간 클라린과의 인터뷰에서“흙에

서 소나 말의 뼈가 여러 번 나왔다.”면서“이번에도 그

런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분명 소의 뼈가 아니었다.”

고 말했다.

귀한 화석임을 짐작한 그는 아르헨티나 자연과학박

물관에 전화를 걸었다.“흙을 샀는데 공룡화석이 나온 

것 같다.”며 그는 확인을 요청했지만 박물관의 반응은 

마약 운반을 위해 다리 수술도 마

다하지 않았던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 6일 콜롬비아 경찰은 코카

인을 다리에 숨겨 스페인으로 나가

려던 40대 여자를 체포했다. 콜롬

비아 서부도시 칼리에서 비행기에 

오른 여자는 보고타 국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을 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콜롬비아 경찰은“환승을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살펴보던 

중 유난히 긴장돼 보이는 여자를 

발견, 정밀검사를 진행한 끝에 몸에 숨긴 코카인을 찾

아냈다.”고 밝혔다.

여자가 코카인을 숨긴 곳은 넓적다리였다. 여자는 넓

적다리 바깥쪽을 절개하고 코카인을 집어넣은 후 봉합

수술을 받았다. 적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살과 근육 

사이에 코카인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자의 넓적

1만 년 전 마스토돈 화석이 발견된 사연

마약 운반하려고 다리 수술까지

이륙한지 한참 지난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6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스피릿항

공 여객기 안에서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나 기내 여기

저기를 날아다녔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 승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기내에서 박쥐가 날아다닌 시간은 

출발한지 30분쯤 지났을 때부터였다고 말했다. 문

제의 박쥐가 어떤 경로로 기내로 들어왔는지는 알

려지지 않았다.

당시 박쥐가 나타났을 때 대다수 승객은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명체가 박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물론 객실 

승무원들 역시 공포에 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소동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한 승객이 책

과 컵을 이용해 문제의 박쥐를 사로 잡았고, 승객들

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화장실에 잠시 동안 가두어 

두었다.

스피릿항공 측은 CNN과의 인터뷰에서“문제의 

박쥐는 도착 직후 안전하게 임시 거처로 보내졌다. 

이번 소동에서 박쥐를 비롯해 누구도 다치지 않았

다.”면서“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기체에 

대해 수색 및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피릿항공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초저가 항공

사로, 지난 6월에는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한 승

객에게 항공사 이용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비행 중 여객기에 
박쥐 출현

승객들 ‘혼비백산’

시큰둥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박물관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플로드시엔은 발견한 화석을 들

고 직접 박물관을 찾아갔다. 화석을 본 박물관 관계자

들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고생물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화석은 멸종한 마스토돈의 화석이었던 

것이다. 고생물학자들은 플로드시엔이 산 흙 속에서 복

수의 마스토돈 화석을 발견했다.

흙을 채굴한 곳에서도 탐사가 시작됐다. 현지 언론

은“마스토돈 신체 모두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게 고생물학자들의 설명”이라면서“마스토돈 2마

리의 화석이 묻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 보도했다.

다리에서 나온 코카인은 780g, 시

가 3만6,000달러어치였다.

붙잡힌 여자는 평범한 미용사였

다. 그녀는 한 번에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운

반책으로 나섰다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코카인

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코카

인 대국’이다. 콜롬비아 경찰에 따

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콜롬비아 공항에서 붙잡

힌 마약운반책은 160여 명에 이르지만 수술로 몸에 코

카인을 넣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마약운반의 수법이 갈수록 상상을 초

월한다.”면서“특히 이번엔 자해에 가까운 수법으로 마

약을 숨겼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